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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 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거는 기대

농촌은 단순히 전통적인 개념의 농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현대에는 주거

지와 일터, 환경을 보호하는 다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는 정주기반 부족과 산업기반 약화 등의 문제로 인구감소 및 고

령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다시 농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줄이게 되는 영향을

미쳐 인프라 부족, 환경오염,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많은 문

제들은 다시 농촌을 살기 어려운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는 또다시 인구유출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유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토지

이용규제가 느슨하여 많은 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공장, 축사 등 주거지와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

하였기 때문이다.

경관악화, 악취도 문제지만 집앞의 3~4m 마을안길에 대형 트럭들이 자주 다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걱

정된다. 인지반응이 늦은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농촌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우리가 예전에 농촌

하면 떠오르던 ‘살기좋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군가 나에게 ‘가볼 만한 농촌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은 마을의 생김새와 경관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집단화된

마을이 있고 그 주변으로 소규모 부락이 뛰엄뛰엄 형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빈집과 유휴시설이 많이 보인다. 특색

이 부족하고 무언가 어지럽게 섞여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느끼고 있을 때쯤, 정부에서는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3.03.28.)하고 시행(2024.03.29.)하였다.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개발 시설을 이전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강조하여 농촌개발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전 하향식(Top-Down) 사업의 실패 경험으로 지역의 실제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계획과 개발은 일회성

에 그치는 문제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설 기능별로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시설을 집적하여

공간과 토지이용(Land Use)의 효율성을 높인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과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을 집적한다. 이

러한 기능별 시설집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정보와 지식 공유, 시설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가 창출

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제도의 시행으로 농촌공간이 새롭게 디자인(Design)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선택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 디자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농촌에 대한 패

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능은 디자인이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갑작스런 변화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도의 정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농촌의 변

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

라 우리 농촌의 미래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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